
메리 워드는 항상 빛을 사랑했습니다 

아마 그녀 스스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혹은 영어 전기 저자가 그녀를 이렇게 

요약했을지도 모르며 이것을 확실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항상 빛을 사랑했습니다. 

이 문장은 메리 워드가 종교재판소 위원장에게 체포되었을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그녀의 투옥을 어둠 속에서 진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숨길 것이 

없었기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더 많이 공개될수록 좋습니다. 어둠 속에 숨는 것은 

그녀의 무죄에 대해 불공평하게 다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항상 빛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태양이 비추는 낮의 밝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리 워드는 

‘빛’이라는 단어를 주로 하느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바를 인식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빛을 통해 하느님이 자신을 청빈 클라라 수녀원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빛을 통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체포되기 두 달 전, 교황 

우르반 8 세에게 보낸 마지막 간절한 호소에서도 그녀는 빛에 대해 언급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녀에게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빛을 주셨고, 그 

밖의 모든 것은 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그녀는 썼습니다. 

• 그 빛은 그 길을 선택하고 사랑하려는 열망, 

• 그 안에서 일하려는 사랑의 초대, 

• 그리고 이 삶의 방식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느님의 교회 안에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빛 안에서 그녀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지속될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느님의 빛 안에서 그녀는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하느님의 빛 안에서 그녀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았습니다. 

하느님의 빛 안에서 그녀는 모든 상황에서 지식과 올바른 이해를 얻었습니다.  

 

하느님의 빛, 즉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는 찾아야 하고, 사랑해야 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지식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이끄는 목표를 위해 지식을 

구하면 당신은 행복해지고,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에서 사람들이 그녀의 단순함과, 교황과 추기경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변호하는 태도를 비판했을 때, 그녀는 하느님의 일과 방식에 있어서 어떤 술책이나 

이중성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순진하지 않았고 반대파들의 영향력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신성한 일이 은폐를 필요로 하거나, 교황과 자신 사이에 

순수한 진실 외에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빛 안에서, 빛을 통해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지식과 하느님의 동행과 인도안에서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이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 나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얼마나 용기가 있나요? 

 

•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느님의 빛을 구해본 적이 있나요? 

 


